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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안에서안전뿌리내려야…

머리를높이치켜들고희망의물결을붙잡는한, 80세라도인간은청춘으로남는

다.’사무엘울만의‘청춘’이라는시의마지막구절이다.

이번호에만나본KT 등포지점홍풍석안전관리자는이‘청춘’이라는시를

표하는인물로, 「청춘이란나이가아닌정신」이라는사고로매사에적극적으로움

직이는안전관리자이다.

■ 안전 내사랑

78년KT에입사하여통신인으로서국가통신사업발전에이바지하여온홍풍석

안전관리자는서울시립 학원에서공학석사학위를취득하고도안전에 한자

부심과책임감을버리지못해산업안전기사및사업장안전보건교육강사증등을

취득하여현장에서일어날수있는모든사고의예방을위해몸을던졌다.

■ 기본과 함께 생활속에 안전이 뿌리내려야

덧셈, 뺄셈을알아야미적분을할수있듯안전의기본을강조하는그는안전교육

에있어서도현장에서의안전뿐아니라생활안전을강조하여근로자각가정에소

화기를비치토록하는등모든행복에시작인가정에서의안전을최우선으로꼽는

다.

또한, 평소우리주위에서일어나고있는사건∙사고들을스크랩하여관리하며,

회식자리에서도‘위하여’라는구호 신우리내무재해구호인‘좋아! 좋아! 좋아!’

를외치는‘안전의생활화’를몸소실천하는안전인이다.

■ 무궁무진한 안전활동

이러한그의안전마인드가인정되어작년4월무재해2배수를달성한 등포지

점은KT 내에서수차례안전우수지점으로선정된바있으며, 그의안전전략을배우

러타지점에서견학오거나, 초빙되어강의를나가기도한다.

이외에도사내강사로서안전관리실무등의책을편찬하여KT 전사업장의안전

문화확산에일익을담당하 으며, 안전활동관련사진을게시판이나회의실등에

비치하여근로자들의안전의식제고에힘쓰는등그의안전활동에는끝이없다.

새로운생각, 변화를시도하는홍풍석안전관리자의마음에서2004년우리나라

안전에새로운역사가빛을발하기를기 해본다. 

<성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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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KT 등포지점홍풍석안전관리자

‘

 1월안전기술4도  1904.5.16 5:30 PM  페이지39


